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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글말교실 소감문> 

 

2021학년도 글말특강을 수강하며 글쓰기 전략부터 글 쓸 때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

수 있었습니다. 저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빠짐없이 강의를 수강하였으며, 수강기간 동안 그 어디

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글쓰기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.  

9회차 강의 모두 좋은 수업이었지만, 그 중에서도 저는 1회차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. 1회차 

강의들 중 노영근 강사님의 ‘글쓰기, 가볍게 시작해서 익숙해지기2’란 강의에서 강사님께서 하신 

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. 강사님께선 글을 쓸 땐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

하셨습니다. 어렸을 때에 비해 자기소개서나 공모전과 같이 글을 길게 써야 할 일 이 많아지며 

글쓰기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던 제게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습니다. 평소 제가 쓴 글을 지인에

게 보여주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적이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. 

글에서 다루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쓰는 저와는 달리, 읽는 이는 모든 내용이 

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심하고 문장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

다. 

사실 저는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. 정보

를 많이 넣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글에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글이 늘어지곤 했습니

다. 이러한 어려움을 겪던 제게 있어 글말특강은 해결책이 되어주었습니다. 1회차 수업에서 읽는 

이를 배려하는 글쓰기를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며, 이 강의가 저의 글쓰기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

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실제로 강의를 들으며 전달력 높은 글을 쓰는 법부터 창의적인 

글쓰기, 나의 생각을 담는 글쓰기, 그리고 소통으로서 글쓰기까지 다양한 글쓰기 기술에 대해 배

울 수 있었습니다. 

강의 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며 다음에 또 글말특강이 열린다면 수강하고 싶습니다. 다만 

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다른 학우들과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점에 있어서 

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대면으로 진행했다면 함께 강의를 수강하는 학우들과 궁금했던 점을 서로 

공유하고 느낀 점을 나누며 시야를 넓혀갈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된 

이후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강의라고 생각합니다. 

또한 글말특강이 있다는 것조차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이 글말특강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다면 

유익한 강의를 더욱 많은 학우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 학교 공지를 

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 특강에 대해 접할 수 있었지만, 그렇지 않은 학우들은 접하기 어렵습

니다. 더욱 많은 학우들에게글말특강이 알려지기 위해선 학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러한 특강

이 소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2021년 신입생으로서 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교내 동

아리와 학교시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, 글말특강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선 접하기 어

려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룬다면 2022년 신입생 학우들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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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. 

제게 있어 글쓰기란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온전히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

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으며, 지금도 글을 통해 저의 하루하

루를 기록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 특강을 통해 나 자신만을 위한 글을 넘어 타인과 소통하는 수

단으로써 글을 쓰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막연히 혼자 가지고 있던 글

을 잘 쓰는 법에 대한 갈증을 글말특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

들 역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. 


